
THE TOWN NEWS 43October 14, 2019   Vol. 1285스포츠

벌금·벌타에도 LPGA 
늑장 플레이 여전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늑장 플레이 

방지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9일‘연합뉴스’가‘골프위크’를 인용해 전한 바

에 따르면 올해 LPGA투어는 지난달까지 늑장 플

레이에 다섯 차례 벌금과 한 차례의 2벌타를 부과

했다. 작년에는 1년 동안 여섯 차례 벌금이 부과됐

고, 2벌타를 받은 사례는 두 번이었다. 미국프로골

프(PGA)투어에서 2017년 늑장 플레이에 2벌타를 

부과한 게 거의 20년 만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

면 LPGA투어가 늑장 플레이와 싸움에 적극적으

로 나서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LPGA투어가 늑장 플레이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평균 경기 시간이 4시간 50분에 이

를 만큼 경기 진행이 더디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

에 LPGA투어는 대회 때마다 라커룸에 늑장 플레

이로 벌금이나 2벌타를 받은 선수 명단을 게시해 

주의를 환기한다.‘2016 US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올랐던 브리타니 랭(미국)은“플레이가 느린 선수

는 (벌금, 벌타, 명단 게시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무엇보다 늑장 플레이 선수의 자각이 더 시급하

다는 목소리가 높다. 골프위크는 LPGA투어의‘전

설’인 낸시 로페스(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1978년 LPGA투어 신인으로 상금왕, 올해의 

선수, 평균 타수상을 석권한 로페스는 LPGA투

어에서 통산 48승을 달성하고 1987년에 골프 명

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한때‘슬로페

스’(Slopez)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늑장 플레이로 

악명 높았다. 늑장 플레이를 지적받아도 받아들

이지 않았다.

로페스는 남편 에드의 도움으로 늑장 플레이에

서 벗어났다. 결혼하기 전에 에드가 늑장 플레이

를 지적하자“난 프로 선수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

라 하지 말라.”고 대꾸했던 로페스는“나중에 그

가 옳다는 걸 깨달았다.”고 회고했다.

골프위크는 모든 선수에게 에드처럼 늑장 플레

이를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 신

기술을 접목한 제도 개선이 늑장 플레이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저스 팬들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듀란트 “서부 우승팀 1순위는 클리퍼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가 내

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 4승제) 진출을 

눈앞에 두고 역전패했다. 이에 다저스 팬들은 다저

스의 수장, 데이브 로버츠 감독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다저스는 9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MLB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5전 3승제) 워싱턴 

내셔널스와 5차전에서 3-7로 역전패했다. 이로써 다

저스는 시리즈 스코어 2-3으로 워싱턴에 무릎을 꿇

고 가을 시즌을 마무리했다.

이날 패배로 3년 연속 내셔널리그 우승에 도전했던 

다저스의 꿈도 물거품이 됐다. 다저스는 공식 인스타

그램 계정을 통해“놀라운 시즌을 함께 보낸 최고의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작별 인사를 남겼지만 다저

스 팬들은“106승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앞으

로 다저스가 우승하기 전까진 이 페이지를 다시는 보

지 않겠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LA 다저스의 허무한 패배에 대해 언론들의 비난 

목소리를 쏟아냈다. 스포츠 전문매체 디 어슬레틱은 

이날 다저스가 워싱턴에 패한 뒤“다저스 팬들이 이

케빈 듀란트(31·브루클린 네츠)가 서부 콘퍼런스 

우승 후보 1순위로 LA 클리퍼스를 지목했다.

10일‘스타뉴스’에 따르면 듀란트는 전날 한 매체

와의 인터뷰에서 서부 콘퍼런스 우승팀과 관련된 질

문을 받고“나는 클리퍼스가 좋아 보인다. 그들은 여

러 재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듀란트는 클리퍼스의 

에이스 카와이 레너드(28)의 플레이를 칭찬했다.

실제로 클리퍼스는 올 시즌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

힌다. 지난 여름 레너드를 비롯해 오클라호마시티 썬

더의 주득점원 폴 조지(29)를 영입했다. 여기에 기존 

선수 패트릭 베벌리(31)도 있다. 세 선수는 리그 최고

의 수비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강력한 수비가 강

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몬트레즐 하렐(25), 이비카 주바치(22), 루 윌리

엄스(33) 등 수준급 선수들도 이들과 함께 호흡을 맞

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어슬레틱은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경기 막판 운영 

능력 부족’을 꼬집었다. 결정적 상황 판단 미스가 경

기를 그르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보스턴과의 월드시리즈 때도 잘못된 마운

드 운영이 여러차례 지적됐다. 상대팀 보스턴의 알렉

스 코라 감독은 감독 첫 해 임에도 과감한 경기 운영

으로 다저스를 압도했다.

워싱턴과의 NLDS 5차전 역시 경기 후반 운영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디 어슬레틱은“연장 10회 조 켈리

를 만루에도 그대로 둔 점, 심지어 만루홈런을 맞고 

나서도 그대로 내버려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면서“그에 앞서 무사 2,3루 때 후안 소토 타석에서

는 소토에 매우 강한 애덤 콜라렉이 당연히 올라왔

어야 한다. 하지만 로버츠 감독은 고의4구를 지시했

고, 만루홈런을 얻어맞았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또“이번 워싱턴과의 디비전시리즈 패

배는 2017년 월드시리즈 7차전 패배보다 더 끔찍하

다.”면서“다저스 팬들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

다.”고 덧붙였다.

출 예정이다.

같은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는 LA레이커스 입장에

선 듀란트의 발언이 달가울 리 없다. 지난 6시즌 연

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레이커스는 대대적인 

전력 보강에 성공했다. 트레이드를 통해‘특급 빅맨’

앤서니 데이비스(26)를 영입했고 3점슛이 쏠쏠한 대

니 그린(32)도 데려왔다. 베테랑 포인트가드 라존 론

도(33)도 지켜냈다. 레이커스 역시 우승후보로 올라

선 분위기다. 더욱이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35)가 

있어 더욱 관심이 가는 팀이다. 

이처럼 화련한 군단의 과연 레이커스가 듀란트의 

예상을 뒤집고 서부 콘퍼런스 우승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시즌까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뛰었던 듀란트는 지난 여름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을 얻어 브루클린으로 팀을 옮겼다.


